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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는 영양소 요구량이 증가하여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과도한 학업과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을 통제하고 바쁜 일정으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에 

노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의 중요한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1]. 최근 고카페인 음

료는 수면 장애, 집중력 향상, 피로나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이유

로 청소년에게 꾸준히 소비되고 있으며, 학업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특히 시험 기간에 밤샘 공부, 학업 능률 향상 등을 목적

으로 소비가 마치 유행처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2].

고카페인 음료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에너지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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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test trends in research on adolescent highly-caffeinated drink 
consumption an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Methods: Twelve article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between 2013 and 2023 were selected through a quality assessment and analyzed. Results: 
The major findings categorized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highly-caffeinated beverage consumption into 
'addiction factors,' 'health factors,' and 'change factors.' Conclusion: The analysis of trends in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highly-caffeinated beverage consumption research indicates tha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exploring variables interacting with caffeinated beverage consumption and those causing caffeinated consumption, 
aiming to manage them.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s identifying and managing variables caus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nges related to adolescent highly-caffeinated beverage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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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음료로써 다량의 카페인, 타우린, 과라나, 인삼추출물, 비

타민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에너지 증진, 각성 효과, 집중력 과 

운동수행능력의 증가 등의 이유로 섭취하게 된다[3]. 고카페

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 mg 이상을 포함하고 있

는 음료수를 뜻한다[4]. 시중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의 1

캔(50~250 mL)에는 20.97 mg에서 175.8 mg의 카페인이 함

유되어 있고 평균 카페인 함량은 67.94 mg으로 나타났다[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카페

인 일일 섭취 권장량을 성인 400 mg, 임산부 300 mg, 청소년

과 어린이 1 kg당 2.5 mg로 정하고 있어, 체중 50 kg인 10대의 

경우 하루동안 162.4 mg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된 고카페인 음

료수를 섭취하게 되면 하루 카페인 권장량의 130%를 음용하

게 된다. 청소년은 시험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 감

소, 졸음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60.6%가 고카페인 음료수를 음

용한 경우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25%는 시험 기간인 특정한 

기간에 섭취의 빈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4]. 청소년은 

카페인 함유 음료 시장의 소비자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미국에서는 에너지드링크 소비자 중 10대 청소년이 주를 이룬

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고카페인 음료 소비자 중 10

대 청소년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4-6]. 고카페인 음료를 주 3

회 이상 섭취하는 학생 비율은 2015년 3.3%에서 2017년 8.0%, 

2019년 12.2%로 증가하였다[4-6].

그러나 고카페인 음료의 주성분인 카페인 과다섭취는 부정

맥, 신경과민, 흥분, 심장박동수 증가, 어지럼증, 구토, 더 나아

가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4]. 2017년에는 미국의 14세 여학

생과 호주의 여학생이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전국의 38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급성 카페인 

중독으로 이송된 응급 환자가 5년 동안 101명이었고, 이 중 사

망자는 3명으로 나타났다[6].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고카페인 

음료수를 매일 섭취하는 고교생은 그렇지 않은 고교생에 비해 

자살충동이 약 4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고

카페인 음료의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7].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따른 인체 내의 부작용과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청소년들의 고

카페인 음료 섭취에 따른 조사는 많이 시행되지 않았다. 청소

년기의 고카페인 음료의 몰지각한 음용은 부정적인 행동과 연

계되어 건강과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8], 

청소년들의 올바른 카페인 음용 문화는 성인이 되었을 때 식습

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청소년기

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연구 동향 분석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내 연구 동향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대단히 유

용한 방법이다[9]. 지금까지의 국내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

료 음용 관련 동향 분석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고카페인 음

료의 섭취 양상, 인식, 부작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분석한 연

구가 대부분이었다[1-3,7,8,10-14]. 따라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위하여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시행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핵심적 주제 및 시간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와 동향을 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 주제의 동향 분석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전문가적 관점에

서 되돌아보고 실무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학 학문 분야의 지

식체 발전에 필요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조사 ‧ 분석하여 향후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연

구의 방향성 준거를 제시하고 실질적이고 기초적인 간호 실무

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주제로 발표된 국내 연구를 분석 

기준틀에 따라 정리하여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경험

을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경각심

과 연구의 방향성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11년간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고

카페인 음료수의 음용 연구의 최근 경향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 11년간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관한 연구의 

보편적 연구방향(출처, 발행연도, 변수, 연구대상, 연구설

계 및 연구방법)을 파악한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의 요인별 경향성

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주요

요인을 분류하고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최근 11년간(2013~2023년)의 국내 문헌을 대상

으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연구의 특성과 동향을 파악

하기 위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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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추진과정

1) 문헌선정 및 검색

(1) 선정기준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논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된 학술지 논문, 2013

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게재 논문으로 진행되었다.

(2) 제외기준

본 연구는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나 학술대회 초록 또는 포

스터, 구연자료등 원문이 없는 자료는 제외하였으며 연구대상

이 혼재되어 있거나, 청소년이 아닌 경우와 청소년의 고카페

인 음료수 음용이라는 검색어가 모호하거나, 부분적으로 포함

되어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종설 논문 등 이차 논문이 제

외되었다.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트렌드분석을 진행한 연구로 참

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디비피아(DBpia), 학술정보서비스(RISS), 한국

과학기술정보센터(KISTI/NDSL), 한국학술정보(KISS)를 이

용하였고 연구의 질이 검증된 학술지 논문을 기준으로 하였

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였으며 분석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9일까지였다. 논문 

발행 연도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연구의 최신 트렌

드를 해석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최근 11년간(2013~2023년)

을 연도로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국문으로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청소년 에너지드링크 섭취’, ‘청소년 에너지드링

크 복용’으로 조합하고 전자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검

색 필터를 활용해 출판 시기와 등재 구분을 제한하여 검색하

였다.

자료처리방법은 여러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각각 엑셀파

일로 저장하였고, 일차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 키워드의 확

인을 통해 중복되거나 선정기준과 모호한 자료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차로 각 선정자료 원본을 모두 확보하고, 읽

어가며 선정기준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

쳐 최종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한국학술

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디비피아(DBpia), 학

술정보서비스(RISS),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ISTI/NDSL), 한

국학술정보(KISS)에서 1차적으로 39편의 논문이 도출되었고 

서지정보를 통해 논문의 주제와 제목을 확인한 다음 관련이 없

거나 적은 논문 9편을 제외하고 30편의 논문이 2차로 선정되

었다. 선정된 논문은 다시 서지정보와 초록등을 검토하는 과

정을 거쳐 다시 겹치는 논문을 제외하고 국내논문 12편이 선

정되었다. 이 논문들의 원본을 모두 확보하여 검토하면서 선

정기준의 부합 여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자료의 질적 평가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된 다양한 연

구의 논문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작업으로 하나의 질 평가도

구를 사용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근거에 

따른 연구의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적용하는 종합적 사고에

서 철저한 선정기준[15]을 적용하였다. 우선 심사위원의 심사

를 거쳐 게재된 학술지 논문 이상 국내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교육학 교수 1인과 간호학 교수 2인의 이중 검토를 거쳐, 

정확한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을 도입하였다. 각 논문의 출처, 

발행 연도, 연구대상, 연구설계 및 방법, 변수 등으로 나눠하여 

매트릭스를 작성, 분석하여 논문의 질을 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한 준거와 방법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

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구성하였다. 우선 준거별 연구의 

특징과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출처, 발행연도,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연구대상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변수의 역할별로 분석하였다. 

연구설계는 질적과 양적으로 세분화 후 양적연구는 서술적 조

사, 실험연구로 코딩하였고, 질적연구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의 트렌드

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주요 요인별

로 구분하고 선정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MS Excel을 사

용하여 백분율과 빈도를 구했다.

5) 연구의 제한성

연구대상의 문헌 선정과정에서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였으므로 해당기간 내 출판이 된 논문 전수가 포함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결과

1. 분석대상 문헌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 문헌은 12편으로 Table 1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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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출판연도, 출판유형, 저자 유형, 출처,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분석방법, 연구목적인 일반적 특성을 자세히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1년간 전체 논

문 수는 12편이었다. 출판연도에 따른 문헌 수는 2013~2016년 

5편(41.6%), 2017~2020년 7편(58.4%), 2021~2023년에는 진

행된 연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판유형은 12편 모두 

학회지 출판논문이었다. 저자 유형은 대학교수만 참여한 경우

가 8편(66.6%), 대학교수와 연구원 공동 논문이 3편(25.0%), 

대학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한 논문은 1편(8.4%)이었다. 분

석대상 문헌의 학회지 출처를 분석해 보면 한국식품영양학회

지 2편(16.6%),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편(16.6%), 영양간호학

회지 1편(8.4%), 식품위생학회지 1편(8.4%), 한국식생활문화

학회지 1편(8.4%), 정신신체의학 1편(8.4%)으로 식품영양 관

련 학회지가 5편, 학교보건 및 정신건강 관련 학회지가 3편이

었으며, 이 외 논문은 다양한 학술지에 4편(33.3%)이 게재되

었다. 연구설계 유형은 12편 모두 양적연구로 조사연구가 9

편(75.0%), 이차자료분석연구 3편(25.0%)으로 나타났다. 연

구대상자는 12편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 6편

(50.0%)은 고등학생, 6편(50.0%)은 중‧고등학생 대상이었다.

2.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논문의 연구설계 및 

주요변수

본 연구의 선정된 12편의 논문에 대한 연구설계, 연구대상 

및 주요변수를 연도순으로 요약하였으며, 각 논문에 사용된 

변수의 종류를 독립, 종속, 기타 변수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변수들의 관계만 파악하는 상관관계 연구는 모든 논문을 독립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변수가 하나인 도구개발 연구 및 질적

연구의 경우 종속변수로 구분하였다(Table 2).

3.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논문의 주요 요인별 

경향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의 요인별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요인을 ‘중독요

인’, ‘건강요인’, ‘변화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내용은 

Table 3과 같다. 12편 모두 요인별 분석결과 제외된 논문은 없

었다.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한 요인 중 건강요인에 

해당되는 변수의 사용 빈도는 7회, 변화요인에 해당되는 변수

의 사용 빈도는 4회, 중독요인에 해당되는 변수의 사용 빈도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Year of publication 2013~2016
2017~2020

5
7

(41.6)
(58.4)

Author type Particip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s participate
University professors and students participation

8
3
1

(66.6)
(25.0)
(8.4)

Journal type The Korean society of food and nutrition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The Korean society of food hygiene and safety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The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The chosun university IT engineering
Inje institute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2
2
1
1
1
1
1
1
1
1

(16.6)
(16.6)
(8.4)
(8.4)
(8.4)
(8.4)
(8.4)
(8.4)
(8.4)
(8.4)

Study design Research study
A study on secondary data analysis

9
3

(75.0)
(25.0)

Research subjects High school studen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6
6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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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로 도출되었다. 가장 많은 변수의 사용 빈도를 가진 건강요

인의 하부요인으로 ‘신체적변화 요인’이 5회, ‘정신적변화 요

인’은 2회였으며, 신체적변화에서 ‘식습관’, ‘신체적변화’가 하

부요인의 다빈도 변수로 나타났다. ‘정신적변화 요인’의 경우 

‘정신건강’, ‘우울 및 자살’ 변수들이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요인 중 변화요인의 하부요인으로는 ‘신
체활동변화 요인’이 3회, ‘수면변화 요인’ 1회로 도출되었다. 

신체활동 변화에서 ‘생활실태’, ‘건강관심도’, ‘카페인 섭취’가 

Table 2. Annual Summary Table of Papers Targeting High-caffeine Beverage Consumption by Adolescents (N=12)

Author Year of 
publication

Research 
design

Study 
popula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o, Kang, 
Kim, Yoon & 
Choi

2014 Descriptive 
research

High school student
1,2,3 grade

For beverages containing 
caffeine awareness

Prevent excessive 
consumption of 
caffeinated beverages

Ryu 2016 Descriptive 
research

High school student Energy drink intake Academic stress, health 
interest

Yun 2016 Descriptive 
researc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nergy drink beverage 
consumption status

Energy drink
beverage education

Seo & Choi 2016 Descriptive 
research

High school student High caffeine consuming 
energy drinks

Sleep time

Ahn, Seo, Lee 
& Etc

2016 Descriptive 
researc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igh caffeine beverage 
intake

Depressive symptoms, 
suicidal thoughts, suicide 
plan and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attempts

Park& Kim 2017 Descriptive 
research

High school student
1,2,3 grade

Caffeine consumption Caffeine consumption 
pattern and consumption 
level

Kim, Shin & 
Kim

2017 Descriptive 
research

High school student High caffeine beverage 
consumption status

Mental health and 
connection

Park, Lee & 
Jang

2017 Descriptive 
research

High school student
1,2,3 grade

Energy drink Intake Energy drink training 
needs

Yun 2018 Descriptive 
researc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nergy drink Intake Physical activity

Oh 2019 Descriptive 
research

high school students Consumption of 
high-caffeine beverages

High caffeine beverage 
consumption status

Oh & Chung 2019 Descriptive 
research

High school students 
3 grade

High caffeine consuming 
energy drinks

Experience side effects

Park & Yu 2019 Descriptive 
researc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igh caffeine beverage 
intake

Health behavior

Table 3. Addiction Factors, Health Factors, and Change Factors in High-caffeine Beverage Consumption among Adolescents
(N=12)

Main-factors Sub-factors Used variable Frequency of use of 
variables (times)

Health factor Change of the psychomotor
Mental health

Physical changes and eating habits
Depression, suicide

5
2

Cause for change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Sleep change

Living conditions, health concerns, caffeine intake
Sleeping hours

3
1

Addiction factors Alteration of caffeine poisoning Body mass index, caffeine addi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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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요인의 다빈도 변수로 나타났다. 수면 변화에서 ‘수면시

간’등의 변수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독요인의 하부요인으

로는 ‘카페인 중독변화 요인’ 1회로 도출되었다. 카페인 중독

변화에서 ‘체질량지수와 카페인 중독’이 변수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국내 연구의 최

신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향후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연구의 방향성 준거를 제시하고 실질적이고 기초적인 간호 실

무의 근거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으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일반적 연구동향에서 연도별로 발행된 편수는 2013~ 

2016년 5편(41.6%), 2017~2020년 7편(58.4%), 2021~2023년

에는 진행된 연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16-27]. 2022년 청

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1주에 3회 이상의 고카페인 

음료수 섭취율은 22.3%로 조사되었다[11]. 2021년도까지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조사는 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며 

2022년부터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위험성과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올바른 교

육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으나 이에 비해 실

질적인 연구 활동은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소

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지

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설계 유형별로

는 12편 모두 양적연구로 조사연구가 9편(75%), 이차자료분

석연구 3편(25%)으로 나타났으며, 양적연구 중 서술적 조사연

구가 대부분이었다. 전반적인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연구에 있

어 연구설계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청소년으로 학업 위주의 학교 생활방식

이 주가 되는 고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이 각각 50%였다. 또한 

Ryu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음료 섭

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공부하는 동안 효율

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

소년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볼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한 변수를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란 종속변

수의 원인이나, 선행조건이 될 수 있는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귀결, 결과, 효과라고 서술 할 수 있는데[12], 여기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실태와 사용 빈

도를 확인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결과와의 상관성을 보고자 하

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의 근거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요인을 ‘건강요인’, 
‘변화요인’, ‘중독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요인’
과‘변화요인’이 높은 빈도로 도출되었는데, 이 또한 청소년 고

카페인 음료 섭취의 주요한 요인을 탐색하며 고카페인 음료 섭

취를 낮추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최근 텔

레비전 채널과 웹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이 흔히 보는 에너지드

링크는 대중적으로 홍보되고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년기는 이같은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

다. 이러한 접근성이 낮은 고카페인 음료 섭취는 신체적, 정신

적 문제에 있어 부정적인 건강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수준을 파악하고 소비율을 낮추

기 위한 정책 수립 및 학교 보건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건강요인의 하부요인으로 ‘신체적 변화 요인, ‘정신적 변화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및 사

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발달 시기에 놓여있고, 이 시기의 

행태는 성인기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태도를 결

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13]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의 원인이 되는 변수들을 탐

색하고 이를 관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변화 요인의 경우 ‘식습관’, ‘신체적 변화’, 정신적 변

화 요인의 경우 ‘정신건강’, ‘우울 및 자살’이 하부요인의 다빈

도 변수로 나타났다. Kim 등[14], Seo와 Choi, Ryu의 연구에

서 청소년의 학업 성적에 따른 건강행태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학업 성적이 낮을수록 고카페인 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

으며, 수면시간은 부족하며, 우울감 ‧ 슬픔 ‧ 절망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높은 

관련성을 지닌 요인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

적 요인들에 대한 유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

한 음료의 소비는 학업량이 과중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더 널

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학생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점은 결과적으로 높

은 수준의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행동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

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관련된 연구의 필

요성과 수요는 향후에도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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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연구설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 고카

페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의 요인별 트렌드의 분석결과 지금까

지의 연구는 카페인 음료 섭취와 상호작용하는 변수들과, 카

페인 음료 섭취의 이유가 되는 변수들을 색출하여 이를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도출하였으며, 그중 청소년 고

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변화의 원인

이 되는 변수들을 알아내고 이를 관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

였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 문헌은 국내에서 청소년 고카페

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검

색된 12편을 분석하였다[16-27].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스터디에 대한 요구성과 수요는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인 연구설계들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관련 연구의 요인별 경향성을 분석

한 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에 따른 중독 변수들과,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건강에 

원인이 되는 변수들,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통한 변화를 

탐색하여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중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낮추기 위한 변수

를 탐색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 논문이 최근 11년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

고 출판된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아, 근거별 경향성은 세부적으

로 해석되었으나 전체적인 연도별과 거시적인 트렌드에 집중

되는 한계가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를 통해 상반된 연구결과

를 나타낸 변수들에 대해서 추후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음용에 관련된 요인들의 관통되

는 방향성을 찾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으며, 대상 논

문을 국외로 확장해 전체적인 트렌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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